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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립교향악단

2024 교향악축제 피날레를 장식하다

- 4월 28일 인천시향‘2024 교향악축제’대미를 장식

- 탄생 200주년을 맞이한 브루크너‘교향곡 7번’ 연주

- 소프라노 황수미 협연, 슈트라우스‘네 개의 마지막 노래’

인천시립교향악단이 국내 대표 클래식 음악 축제인 '한화와 함께하는 

2024 교향악축제'에 초청받아 폐막무대에 선다. 4월 28일(일) 서울 예

술의전당에서 축제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한다.

올해로 36회를 맞는 ‘교향악축제’는 최고 역사와 권위를 지닌 국내 

대표 클래식 축제이다. “The Wave”라는 부제 아래 23개의 국공립

과 민간 오케스트라는 물론 국내외 최정상 지휘자와 세계 무대에서 

활약 중인 연주자들의 황홀한 협연이 펼쳐지고 있다.

인천시향은 이번 무대에서 탄생 200주년을 맞이한 작곡가 안톤 브루

크너를 조명한다. 지휘봉을 잡은 인천시향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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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병욱과의 지난 6년간 단단히 무르익은 앙상블을 바탕으로 브루크너 

“교향곡 7번”을 연주한다.

브루크너에게 찬란한 영광을 가져다준 “교향곡 7번”은 중후한 음향

과 깊은 종교적 의미를 지닌 만년의 걸작이다. 서정미와 숭고함을 느

낄 수 있는 창의적인 곡으로 특히 그가 존경하는 바그너에게 바치는 

헌사와도 같은 2악장 아다지오가 가장 유명하다. 우아하면서도 귀에 

쏙 들어오는 아름다운 선율이 많아 브루크너 교향곡 입문자에게 가장 

먼저 추천되는 곡이다.

인천시향은 오케스트라에게 크나큰 숙제이자 넘어야 할 산과 같은 대

규모의 곡으로 알려져 있는 브루크너의 교향곡을 탄탄한 연주력을 통

한 풍부한 울림으로 구현해 국내 클래식 음악계에서의 입지를 더욱 

공고히 할 계획이다.

협연곡은 슈트라우스의 ‘네개의 마지막 노래’이다. 이 곡은 죽음을 

앞둔 슈트라우스가 독일 시인 헤르만 헤세와 요제프 폰 아이헨도르프

의 시집에서 받은 감명을 담았다. 매끄러운 멜로디와 광채가 나는 하

모니, 회화적인 화려함, 세련된 오케스트레이션 등 아름다움으로 장식

되어 있다. 당대의 소프라노 가수였던 아내 파울리네에게 보내는 마

지막 선물이기도 하다.

협연자로 등장하는 소프라노 황수미는 우아하고 매혹적인 목소리로 

2014년 세계 3대 음악 콩쿠르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벨기에 퀸 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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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. 2018 평창 동계

올림픽 개막식에서 올림픽 찬가를 불러 전 세계의 주목받았으며, 현

재 경희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한편,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하게 

활동하고 있는 스타 성악가이다.

인천시향 이병욱 예술감독은 “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

축제인 교향악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하게 되어 영광이다. 오랜 시간을 

두고 음미해야 참맛을 느낄 수 있는 브루크너 곡의 진정한 매력을 전

달하겠다.”고 말했다. 

R석 5만원, S석 4만원, A석 3만원, B석 1만원. 예매는 예술의전당 홈

페이지(www.sac.or.kr), 콜센터(1668-1352), 인터파크에서 할 수 있다.

인천시립교향악단 <2024 교향악축제> 폐막 공연 초청 연주

 □ 일    시 : 2024년 4월 28일(일) 17:00

 □ 장    소 : 예술의전당 콘서트홀

 □ 관 람 료 : R석 5만원 / S석 4만원 / A석 3만원 / B석 1만원

 □ 관람연령 : 초등학생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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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자료  사진

이병욱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소프라노 황수미

인천시립교향악단


